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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것이다 (사랑의 소유)

작성일 : 2010. 5. 20 (목) 새벽 2시 30분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교회 중고등부)

[ 주님께 사랑고백 하던 중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도 제 거예요.’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

*예수님 말씀*

서로를 가짐으로 

내가 너의 것이 되고 너는 나의 것이 되면 

우리는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가 된다.

사랑의 형태 중 하나는 소유와 하나 됨이다.

사랑의 근본 중에 소유와 하나 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랑도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 되고자 하고 하나 됨을 느끼고자 한다.

사랑은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소유하는 만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기에,

상대를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 사랑의 형태가 

모두 다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다만 타락된 세상 사랑은 영, 혼, 육의 결합,

즉 완전한 하나 됨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결합과 육적 결합이 ‘일시적’이며, 

육적인 하나 됨만이 이루어지기에

한계가 있으니 변하게 되는 것이다.

육의 결합은 오래 갈 수 없다. 

영적인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져야만

그 사랑이 영원하게 된다.

(“주님, 

세상 사랑은 뺏는 사랑, 남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랑,

하늘 사랑은 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이 아니었나요?

근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하늘 사랑에 대해서도 소유의 사랑을 말씀하시나요?”)

세상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자신을 상대에게 온전히 주지 않으니

소유 하려고만 하는 사랑, 

즉 상대를 자신의 것으로 빼앗는 사랑이고,

하늘 사랑은 먼저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고, 희생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서로의 것’이 되는 사랑,

서로를 소유, 공유하게 되는 사랑이니

그 소유의 형태가 다르고 뜻과 의미 또한 다르다.

서로를 알게 됨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서로의 것이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서로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된

다.

이 과정이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이 상대가 되고 상대가 자신이 되기에 

‘일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일체’다.

너희와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일체이다.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앎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것이 되면 

그로 인해 사랑의 결합을 하게 된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를 경험하고

서로 교통하게 됨으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지만 너희가 나를 보지 않으면

절대 서로의 것이 될 수 없고,

하나 될 수도, 사랑의 일체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너희는 나를 너희의 것으로 만들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에 완전히 받아들여라.

내가 너희의 것이 되어야만 

너희는 나를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하나 될 수도 있다.

사랑은 상대가 허락해야만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법칙이다.

상대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랑을 소유하려 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강탈하고 폭력을 쓰는 것과 같으니

불법이요, 사탄의 방법이다.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니

너희는 너희의 의지로 

나와 하나님, 성령 어머니께 

사랑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라.



- 2 -

소유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란다.

‘너는 내 것이다.’

‘나 또한 너의 것이다.’

서로가 허락해야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나 예수를 마음에 허락하라.   

또한 나의 사랑에 도전하고 두드려라.

서로의 것이 되자.

서로의 것, 서로의 소유가 되어야만

사랑의 심정, 마음, 생각, 온전히 주고받고

뜻에 맞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탄의 것이 되면 

사탄의 마음, 사탄의 생각을 받게 되니 

사탄 것이 된다.

그러하니 나의 마음에 들어오라.

나 또한 너희의 마음에 

100% 완전히 들어가길 바라노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희가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의 소유, 주 예수 그리스도. 


